
21제21093호 2019년9월20일금요일스포츠

우승포수 김민식자존심못살려

앞서가던한승택방망이무뎌져

복귀한백용환은거친수비고민

이정훈 신범수 한준수도어필

한승택 김민식이정훈

KIA승자없는 안방싸움…주전포수 호시탐탐

승자없이끝난KIA 타이거즈의 안방싸움 . 내

년에도무한경쟁은계속된다.

KIA의2019시즌이저물어가고있다. 젊은마운

드라는소득은얻었지만내년시즌구상에빈틈이

적잖다.

안방을떠올려도확실한모습이그려지지는않

는다.

시즌 초반만 해도 한승택이 안방을 차지하는 것

같았다. KIA포수진중수비에서가장좋은점수를

받는한승택은 뜨거운봄날을보내며자리를선점

하는것같았다.

4 5월 한승택은 127타수 37안타(3홈런)로

0.291의타율을찍으며20타점도생산해냈다.하지

만더위가찾아오면서한승택의기세가꺾였다. 무

뎌진방망이탓에안방싸움의양상이달라졌다.

김민식도 우승포수의자존심을살리지못했다.

스프링캠프에서도중간탈락했던김민식은5월4

일경기를끝으로자취를감췄다. 7월 2일 1군으로

복귀한김민식은윌랜드의전담포수로새출발선에

섰다. 그렇지만공수에서아쉬움을남기며지난 8

월31일백용환과자리를바꿨다.

재활을끝내고복귀한백용환도 1 2군을오가면

서어필무대를가졌지만거친수비가고민이다.

동성고배터리 신범수와한준수도아직은갈길

이멀다.

신범수는올시즌33경기에나와 49타수 10안타

(타율0.204), 5타점을기록했다.지난해보다경기

출장수가늘었지만팀상황상꾸준하게경기에는

나서지못했다.

고졸 2년차한준수는지난 9월 1일롯데와경기

에서마침내프로데뷔전을치렀다.강한어깨도과

시했지만아직경험을쌓아가야하는막내포수다.

굳이 2019시즌의안방싸움의승자를꼽자면한

승택이다.

데뷔후가장많은경기를소화했고,타격가능성

도보여줬다.또양현종과두차례완봉승을합작하

면서의미있는순간도보냈다.올시즌경험이어찌

됐든한승택에게는미래의큰자산이될전망이다.

한승택은 체력이 떨어지면서 타격에 문제가 생

겼는데방법을잘못찾았다. 기술적으로변화를주

다보니까오히려좋지않은결과가나왔다며 내것

을 다 잃어버린 것 같다. 타석에서 생각이 많아졌

다. 처음부터다시내것을만들어야할것같다고

이야기했다.

또 (양)현종이 형과 만든 완봉승은 의미가 있

다. 완봉승을함께한포수라는자부심같은게있

다며 수비는큰고민없이시즌을보낸것같다.타

격에신경많이쓰겠다.일찍부터내년시즌을준비

하겠다고언급했다.

확실한승자가없이 KIA의 안방싸움은새로운

양상으로전개된다.

지난 18일 KIA는 한승택을 말소하고 상무에서

전역한 예비역 이정훈을등록했다.

한승택이수비부분에서는검증을받은만큼2군

에서차분하게타격훈련에집중할수있도록했다.

또 공격형포수로기대를받는이정훈을실전에서

검증하기위해엔트리변화를줬다.

이정훈은 수비는좋아져서나가야겠다고생각해

서상무에서수비에신경많이썼다.타격은기본적

인팀훈련만했는데결과가나쁘지않았다며막바

지어필무대를예고했다.

/김여울기자wool@kwangju.co.kr

1000분의1점차이로결정된금메달
전북체고조원빈 전국체전기계체조개인종합0.001점차우승

100회서울전국체전기계체조남자고등부개인

종합금메달이1000분의1점차이로결정됐다.

조원빈(전북체고)은 18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

내체육관에서열린남고부개인종합에서마루운동

-안마-링-도마-평행봉-철봉 6개 종목 합계

78.000점을 받아 류성현(울산스포츠과학고

77.999점)을 0.001점차로따돌리고금메달을목

에걸었다.

동메달은 77.967점을얻은양우성(서울체고)에

게돌아갔다.

기계체조남녀경기는10월4∼10일열리는전국

체전에앞서사전경기로20일까지열린다.

서울체고는 남고부 단체전에서 313.899점을 획

득해정상에올랐다.

전북체고(302.899점), 울산스포츠과학고

(301.999점)가각각은메달,동메달을땄다.

이어벌어진남자일반부단체전에선서울선발이

333.001점으로금메달을,전북도청(329.866점)과

강원선발(322.035점)이 차례로 은메달, 동메달을

획득했다.

이준호(전북도청 83.867점)는남자일반부개인

종합금메달을수확했다.

/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

2019전남GT 28~29일영암서킷서개최

7개종류레이스 골라보는맛

2019전남GT가오는28~29일영암코리아인터

내셔널서킷(KIC)에서펼쳐진다.

올해전남GT는내구레이스, 2019 CJ대한통운

슈퍼레이스챔피언십ASA6000클래스,BMW미

니챌린지코리아,오프로드그랑프리,레디컬코지

통합전, 드리프트, 슈퍼바이크까지 총 7개 종류의

레이스로치러진다.

전남GT를대표하는클래스는내구레이스.엔진

출력(최대 400마력)에 따라 3개 클래스로 나뉘는

데정해진시간(60분) 이후선두차량이결승선을

통과하면끝나는경기다.

차량 성능과 부품의 내구성은 물론 드라이버의

레이스운영능력이조화를이뤄야하는대회다.

슈퍼레이스 챔피언십 ASA 6000 클래스는 7라

운드가펼쳐지고,미니챌린지코리아는5라운드가

열린다.

트랙위가아닌비포장도로에서열리는KRC 오

프로드그랑프리와경주차의예술적인드라이빙퍼

포먼스를 보여줄 드리프트 경기도 팬들의 관심을

끈다.

또배기량1000㏄의슈퍼바이크40대가폭발적인

스피드를겨루는 슈퍼바이크 40 과함께포뮬러카

를닮은레디컬카레이스와미니스톡카들이펼치는

코지레이스도마니아들에게눈길을끌만하다.

/김지을기자dok2000@kwangju.co.kr

북한엄윤철세계新…세계역도선수권5번째우승

앤트맨 엄윤철(28 북한

사진)이 세계기록을 세우며

생애 5번째 세계역도선수권

대회우승을차지했다.

엄윤철은 18일 태국 파타

야에서열린 2019 세계역도

선수권대회 남자 55㎏급 A

그룹 경기에서 인상 128㎏,

용상 166㎏, 합계 294㎏을

들어3개부문모두1위에올

랐다.

합계 294㎏은세계역도연

맹이 2018년체급체계를재편하며남자 55㎏급

기준세계기록으로정한293㎏을1㎏넘어선세

계신기록이다.

엄윤철은 합계 기준 2013, 2014, 2015, 2018

년에이어5번째로세계선수권챔피언에올랐다.

이체급2위는120㎏, 용상146㎏, 합계266㎏

을든이고르손(카자흐스탄)이었다.

엄윤철은순위가아닌기록과싸웠다.

인상에서 121㎏, 126㎏, 128㎏에도전해모두

성공한엄윤철은용상 1차시기에서 155㎏을들

어올리며우승을확정했다.

엄윤철은용상2차시기에서자신이2018년세

계선수권에서 작성한 용상 세계기록 162㎏보다

1㎏무거운163㎏을시도하다바벨을놓쳤다.

엄윤철은 3차시기에 166㎏을신청했다. 합계

세계기록을의식한도전이었다.

엄윤철은166㎏을들어올리며용상과합계세

계신기록을동시에작성했다. /연합뉴스


